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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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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삐끗! 요통 재해 조심

 �건설업 근골격계질환자가 최근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17년도 근골격계질환자수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

- �주로 장비, 자재 등 중량물 취급작업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기간 작업에 기인.

•�건설현장은 인력에 의한 자재취급 작업이 많아 직종의 구분 없이  

들기, 운반, 잡기, 밀기, 당기는 유형의 인력작업 비율이 높음

- �빈번한 인력작업은 근육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근력을 약화시켜  

요통이나 회전근개 파열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성을 높임

•�슬레이브 조립, 옹벽 조립, 용접 등의 작업 시 장시간 쪼그린 자세는  

“피부에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혈액순환을 저하” 시킴

- �오랫동안 쪼그린 자세로 작업할 경우 근육의 힘줄, 신경 기능 등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벽돌,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조적시공 시 다음의 유해요인에 노출

- �무거운 벽돌(2.1kg) 및 콘크리트 블록(20kg) 취급으로 인한  

“과도한 힘의 사용”

-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부자연스런 자세”

-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쌓는 “반복작업”

[근골격계질환 주요 발생원인]



개선 대책 

원기둥형 운반 방법(2인)

원통형 운반 방법

포대 운반 방법

올바른 들기자세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근로자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며 일하는 근로자

위를 보며 일하는 근로자

어깨를 뻗으며 일하는 근로자

스트레칭

허리 굽혀 들기 쪼그려 앉아 들기

•�중량물 취급 시 몸에 가깝게 할 것

•�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

•�무릎을 굽히고 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 펼 것

•�목과 등이 가능한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중량물은 양손으로 잡을 것

•큰 물체 운반 시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작업할 것


